




가. 냉전과 탈냉전

나 근대와 탈근대나. 근대와 탈근대

다. 복합화





가. 늑대거미 다보탑 쌓기

나. 복잡계 연구, 사회 네트워크 분석, 나. 복잡계 연구, 사회 네 워 분석,

경영학 네트워크 연구

다 국제정치 네트워크 연구다. 국제정치 네트워크 연구







1991년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이론 (나남 1991/1995 개정판)1991년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이론 (나남, 1991/1995 개정판)

1992년 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2)1992년 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2)

1993년 하영선 편 탈근대 지구정치학 (나남 1993)1993년 하영선 편, 탈근대 지구정치학 (나남, 1993)

1994년 12월 1995년 2월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초청연구원1994년 12월-1995년 2월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초청연구원

1995년 문명전파연구회 시작.

1997년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 1997)



정보세계정치연구회 시작.

2000년 2000년-2003년 한국평화학회장

하영선 편,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 중국, 일본 (집문당, 2000), , , ,

2001년 하영선 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이슈투데이, 2001)2001년 하영선 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이슈투데이, 2001)

국가안보패널 시작

2004년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

하영선 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풀빛,

2004)

2004년 하영선 편,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나남, 2004)



복잡계연구모임 (2008년까지)

2006년

18세기 외교사 집담회 시작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나남. 2006)
2006년

하영선 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하영선 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하영선 김상배 편, 네트워크지식국가: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8월 30일 - 9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10회 세계 개념사 회의.“Tra

nsnational Concepts, Transfers and the Challenge of the Peripheries”

에 한국 측 발표팀을 조직 ․ 인솔하여 참가. 별도로 구성된 한국 개념사 세션에
2007년

에 한국 측 발 팀을 직 인솔하여 참가 별 구성된 한국 개념사 세션에

서 “The conceptual history of civilization in the 19th century Korea

”를 발표.를 발표.

하영선 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2007)



북한선진화연구 패널 시작.

2008년

세계개념사연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 정치사회개념사 연구그룹,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공동개최로 이루어진 제 11회 세계개념사대회(International2008년 국제문제연구 의 공동개최 이루어진 제 11회 세계개념사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eptual History) 위원장.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008)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2008)

2009년 하영선 편 근대한국 사회과학개념형성사 (창비, 2009)하영선 편 근대한국 사회과학개념형성사 (창비, 009)

하영선 편 21세기 변환동맹 (동아시아연구원 근간)하영선 편, 21세기 변환동맹 (동아시아연구원, 근간)

하영선 김종학 편, 유길준국제정치론:자료와 해설 (근간)

하영선 근대한국국제정치론 (서울대출판부 근간)하영선, 근대한국국제정치론 (서울대출판부, 근간)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의 복합외교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의 복합외교
1. 세계질서의 미래

2. 동아시아 세력분포도

3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2. 동아시아 세력분

4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4.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5. 북한 문제

6. 한국의 복합외교



1. 세계질서의 미래



(1) 세계주요국 GDP(명목) 예상 (단위:10억US$ )

STAT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World 57,228 60,495 63,429 66,834 70,570 74,660

European Union 16 191 16 869 17 308 17 844 18 433 19 055European Union 16,191 16,869 17,308 17,844 18,433 19,055

United States 14,266 14,704 15,327 16,009 16,729 17,419

Japan 5,049 5,187 5,267 5,411 5,591 5,792

China 4,758 5,263 5,844 6,524 7,288 8,283

Germany 3,235 3,326 3,358 3,398 3,443 3,486

France 2,635 2,745 2,823 2,907 2,999 3,089

United Kingdom 2,198 2,353 2,472 2,611 2,759 2,919

Italy 2 090 2 172 2 205 2 247 2 296 2 355Italy 2,090 2,172 2,205 2,247 2,296 2,355

Russia 1,255 1,364 1,533 1,706 1,897 2,128

Spain 1,438 1,475 1,487 1,506 1,534 1,568

Brazil 1,438 1,475 1,487 1,506 1,534 1,568

Canada 1,319 1,439 1,511 1,584 1,652 1,713 

India 1,243 1,339 1,449 1,583 1,740 1,908

Mexico 866 953 1,015 1,098 1,187 1,274

Australia 920 983 1 006 1 040 1 079 1 126



(2) 세계주요국 군사비 (단위: 100万 US$ )

RANKING STATE MILITARY BUDGET STATISTICS

- World 1,470,000 2008

1 United States 663 700 20101 United States 663,700 2010

- European Union 312,259 2008-2009

2 France 70,614 2008-2009

3 China 70,309 2009

4 United Kingdom 65,150 2009-2010

5 Japan 48,860 2008

6 Germany 45,930 2008

7 Italy 40 050 20087 Italy 40,050 2008

8 Russian Federation 39,600 2009

9 India 32,700 2009-2010

10 Iraq 32,400 2009

11 Saudi Arabia 31,050 2008 

12 Turkey 30,936 2008

13 South Korea 28,500 2008

14 Brazil 23 973 2009



가 단극화: USA + X 세계가. 단극화: USA + X 세계

나. 다극화: 타국들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나. 다극화: 타국들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

다. 복합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서p

균형력(power of balance) 추구로

주인공: 국가 + 네트워크

무대: 하드 파워(군사력/경제력) +무대: 하 파워(군사력/경제력) +
소프트 파워(환경력/문화력/지식력/통치력)

연기: 갈등/협력/공생



2. 동아시아 세력분포도



II. 동아시아 세력분포도



책3.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1) Hillary Clinton 미국무장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설 (2009/7/15)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설 (2009/7/15) 

가. 동반자 세력과의 협력 강화

기존동맹국: 유럽 동맹 EU/ NATO

아시아 동맹(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주요대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신흥대국: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자기구: UN/World Bank/IMF/G20/OAS/ASEAN/APEC

세계시민사회세계시민사회

나. 비동반자 국가들과 원칙이 있는 동참 (principled engagement)

다 미국의 기둥으로서 세계경제발전을 중시다. 미국의 기둥으로서 세계경제발전을 중시

라. 분쟁지역에서 민간과 군사활동 통합

마 미국력의 핵심자원으로서 경제력 뿐만 아니라 비핵화마. 미국력의 핵심자원으로서 경제력 뿐만 아니라, 비핵화, 

기후변화대처, 인간존엄성을 중시



(2) Barack Obama 대통령
일본 도쿄 Suntori Hall 연설 (2009/11/14)일본 도쿄 Suntori Hall 연설 (2009/11/14)

가. 기존 동아시아 동맹국과 유대 강화

나. 새로운 동반자 구축: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자산동 중 상

다. 동아시아 다자기구 적극 참여

라. 경제회복의 강화와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라. 경제회복의 강화와 균형있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마. 기후변화 대처 노력

바. 세계 핵무기 제거 노력바. 세계 핵무기 제거 노력

사. 21세기 초국가적 위협 대처

아 인간의 기본권리와 존엄성 존중아. 인간의 기본권리와 존엄성 존중



일 책4.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가.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2002/11)
전면건설 소강사회 조국 통일 화평발전 공작전면건설 소강사회, 조국 통일, 화평발전 공작
도광양회/유소작위
화평발전의 화해사회 건설화평발전의 화해사회 건설

 나.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2007/10)

대동사회 건설/무소불위(?)

 다. 胡錦濤 개혁개방 30주년 기념강연(2008/12)

신해혁명(1911)/사회주의 혁명(1949)/개혁 개방(1978)

중국공산당 성립100년(2021) 고수평적 소강사회 건설

신중국성립100년(2049)

부강민주문명화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가. 미일 신동맹 (신방위계획대강 2004 /미일 안보협의회)

동아시아공동체동아시아공동체

 나. 鳩山총리 ‘나의 정치철학’(2009/8/10)

‘公’의 영역부흥/지역주권국가/동아시아공동체公 의 영역부흥/지역주권국가/동아시아공동체

 다. 鳩山 민주당정부의 우애외교(2009/9)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동아시아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라. 鳩山총리 소신표명연설(2009/10/26)

가교외교가 외

 마. 鳩山총리 싱가포르 RSIS 연설(2009/11/15) 

아시아에의 새로운 커미트먼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향해서-

‘자립과 공생’의 사상

공동번영/녹색 아시아/생명보호/우애의 바다



5. 북한 문제



 가. 2009.5.25 북한 2차 지하핵실험성공

 나. 2009.6.12 UN안전보정이사회 결의1874호 대북제재 결의

 다 2009 10 5 김정일총비서 온쟈바오 (溫家寶)총리회의 다. 2009.10.5 김정일총비서 온쟈바오 (溫家寶)총리회의

①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

② 북미양자회담에서 북미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관계로 전환

③ 북미양자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 진행 용의를 표명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

 라. 2009.12.8-10 강석주-Bosworth 양자회의라. 2009.12.8 10 강석주 Bosworth 양자회의

 마. 2010.1.1  신년 공동사설



 2009/01/1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조선외무성 대조선 적대시정책
과 핵 위협 청산 없이는 핵무기를 먼저 내놓지 않는다”과 핵 위협 청산 없이는 핵무기를 먼저 내놓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
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두 핵문제를 풀려면 든 핵 유국들이 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
하는 길밖에 없다. 

 2009/01/17 북한외무성 대변인 대답 “조선외무성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문제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

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를 우리 핵 포기의 대가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미국이 조미관계정상화를 우리 핵 포기의 대가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산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였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다.



가 북한 수령 후계체제 문제가. 북한 수령 후계체제 문제

나. 북한의 화폐개혁과 경제위기

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선진화



6. 한국의 복합외교



(1) 5중 그물망 짜기



가. 동아시아 그물망짜기가. 동아시아 물망짜기

① 한미복합동맹의 구축동맹
한미정상회담(2009.6.15-17) <한미동맹미래비젼>

(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

*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경제,사회 협력 강화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한미 FTA

* 북핵문제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미래건설협의

한미공조와 6자회담 참가5개국간의 유기적 협력

한국의 일괄타결안( d b i )과 미국의 k d l한국의 일괄타결안(grand bargain)과 미국의 package deal

* 세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PRT) 금융윅극복 G 20 정상회의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PRT), 금융윅극복, G-20 정상회의



②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전통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나가는 한편짜나가는 한편

③ 동시에 중국과 21세기 전략적 우호협력 그물망을 병행해③ 동시에 중국과 21세기 전략적 우호협력 그물망을 병행해
서 심화 확대해 나간다

④ 러시아와의 그물망 짜기

⑤ 인도, ASEAN, 오스트랠리아의 동아시아그물망 짜기

韓中日 3国頂上会議(2009.10)

韓日 頂上会議(2009.10)

新アジア外交構想(2009.3)



나 한반도 그물망 짜기나. 한반도 그물망 짜기

*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 선군정치의 진화

* 6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으로는 해결 불가능

* 햇볕론과 제재론은 모두 선군정치의 진화에 실패

* 북한정권의 진화와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 할 수 있는북한정권의 진화와,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 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체제의 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동진화

(coevolution)를 위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coevolution)를 위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

제공조





다. 지구 그물망 짜기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아시

아의 그물망을 넘어서서 유럽연합,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중남
미를 연결하는 지구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서 지구역량을 적극적미를 연결하는 지구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서 지구역량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라. 사이버공간 그물망 짜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곡 개선은 현실공간의 그물망짜기 노력만한반도의 지정학적 질곡 개선은 현실공간의 그물망짜기 노력만

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인다.

마. 국내 그물망 짜기



(2) 그물망국가의 3층복합무대 연기

정치

환경

경제안보

환경

문화

기술 정보 지식



(2) 그물망국가의 3층복합무대 연기

 가. 지식기반 3층복합무대에서 복합연기

{[(안보/번영 환경/문화)ㅌ지식]ㅌ통치}{[(안보/번영+환경/문화)ㅌ지식]ㅌ통치}

 나. 각생(各生)경쟁의 부국강병무대를 공생(共生)모색의 안보번

영 무대로 변환영 무대로 변환

 다. 탈냉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의 상대적 완화로 주인공들의 동

질성과 차별성이 형성 전개되는 문화무대의 부상

 라. 부강무대에서 근대국가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환경파괴비용

의 급상승과 함께 생태균형무대의 중요성 부각

 마. IT/BT/NT 등의 과학기술혁명으로 지식무대가 3층 복합무대

의 기반무대로 등장

 바. 최상단의 세계통치무대는 3층 복합무대를 통치하여 21세기

복합그물망국가 건설을 추진





가 21세기 복합파의 차별성가. 21세기 복합파의 차별성

천 체화나. 비젼의 실천적 구체화

다. 복합변환 추진세력의 주도화




